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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6. 6. 16.(화) 06:00 이후(6. 16.(화) 석간) / 배포 : 2026. 6. 15.(월)

17일부터 여름철 광역버스 안전점검
 -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 지방정부,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 
 - 29개 노선 광역버스 및 차고지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

□ 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

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 실시된다. 

□ 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김용석, 이하 대광위)는 

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 폭염,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

대비하고 수도권 출퇴근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「2026년 

상반기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」을 실시한다.

 ㅇ 점검은 대광위, 경기도, 인천시, 관할 시·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

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.

 ㅇ 점검 대상은 경기도 12개 시·군 준공영제 광역버스 26개 노선 193대와 

인천시 민영제 광역버스 3개 노선 34대 등 총 29개 노선 227대이다.  

차고지 2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.

□ 이번 점검에서는 광역버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운수종사자 관리, 차량 

안전관리, 운행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.

 ㅇ 운행 전 음주확인 기록관리 실태, 주요 안전장치 작동 상태, 냉방·청결 

관리 상태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
□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, 관계법령 

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, 개선권고 또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

실시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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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, 반복되거나 주요한 

문제점은 향후 점검계획에 반영하여 광역버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

높여 나갈 계획이다.

□ 김용석 위원장은 “광역버스는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 

교통수단인 만큼 작은 위험요인도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”며, 

 ㅇ “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시민이 보다 

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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